
그래핀, 친환경 대량생산 기술 개발
유해물질 없이 3차원 나노볼 합성 … 고출력 고효율 에너지 저장 가능

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전지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에 응용할 수 있는 3차원 다공

성 그래핀(Graphene) 나노볼의 친환경 생산기술을 개발했다.

미래창조과학부는 7월7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(UNIST) 친환경에너지공학부 장지현 교수 연구팀이 유독가스

나 화합물 없이 고분자와 금속이온만 이용해 3차원

다공성 그래핀 나노볼을 친환경적으로 대량 합성하는

데 성공했다고 밝혔다.

그래핀은 여러층으로 구성된 흑연에서 가장 얇게

1겹을 떼어낸 것으로, 전기전도성이 구리에 비해 100

배 뛰어나고 강도가 철에 비해 200배 강해 <꿈의 소

재>로 평가되고 있다.

그러나 생산과정에서 유독가스 및 유해화합물질이

사용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

는 기술 개발이 주요과제로 지적돼왔다.

국내 연구진은 유해물질 대신 화학구형의 고분자물질 표면에 금속이온을 고르게 도포한 후 고온의 가스를

반응시키는 화학기상증착기법을 활용해 친환경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.

고분자 표면의 금속이온들은 고온에서 내부로 침투해 금속으로 바뀌는데 울퉁불퉁한 금속구 표면에 그래핀

이 자라게 한 후 금속을 제거함으로써 내부에 구멍이 있는 구형의 그래핀만 남기는 방식이다.

다공성 그래핀은 표면적이 넓어 반응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3차원 구조여서 분말 형태로 제조할 수 있어

상업적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연구팀은 “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인 슈퍼캐퍼시터의 전극소재로 최적”이라고 설명했다.

장지현 교수는 “다공성 그래핀 나노볼은 뛰어난 특성으로 슈퍼캐퍼시터는 물론 다양한 장치에 활용할 수 있

을 것”이라며 “3차원 그래핀의 친환경적 대용량 제조방법으로 고출력·고효율 에너지 저장시대를 앞당길 수 있

을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연구결과는 미국 화학협회의 나노분야 학술지 ACS Nano에 게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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